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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related variables of peer relationship. 

547 schoolage children's social support, self-esteem, empathy and peer relationship.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47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iding in Daegu-Si completed questionnaires assessing peer relationship, social support, self-esteem, empathy. 

The sample variance-covariance matrix was analyzed using AMOS 20.0, and the maximum likelihood minimization function. 

The goodness of fit was evaluated using the SRMR, RMSEA and its 90% confidence interval, CFI, and TLI.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children's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dn't direct effect on peer relationship. Second, 

children's self-esteem, empathy have a direct effect on peer relationship. Third, children's social support have a direct effect 

on self-esteem, empathy. and children's self-esteem have a direct effect on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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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아동의 사회생활은 처음에는 가족관계에 의해 이

루어지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

고 그 관계도 밀접해진다(Lee, 2007). Sullivan(1953, 재인

용)은 또래관계의 발달경향을 청소년 이전기, 청소년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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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후기로 구분하고 아동은 청소년 이전기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 상호작용과 감정교류를 통한 또래와의 긍정적

인 관계는 청소년기의 건전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바

탕이 된다고 하였다. 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지지의 범

위가 가정 안에서 가정 밖으로 커져 나가고 사회적 지지자로

서 또래의 중요성 또한 높아져 간다.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

단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표본이 되고,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성 및 성격발달의 가장 중요한 매개자 역할

을 수행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용과 인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Lee, 2007, 재인용). 아동기에 또래와 만족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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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이후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아동은 또래관계의 경험을 통해 친밀한 관

계유지, 갈등해결의 수단과 같은 많은 사회적 능력을 배우게 

되고(Hartup, 1982), 아동기에 또래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

는 아동은 이러한 실패로 인해 이후의 발달적 요구에 대처하

는 문제를 겪게 되고, 이 때문에 또래집단에서 중요한 기술을 

학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sullivan, 1953, 재인용). 좋은 

또래관계가 발달적 도전들을 대처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고 

그 결과,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적응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An, 2000). 아동은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심을 또래에 대한 의존심으로 대체했

다고 할 수 있다(Lee, 2007). 또한 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된 아동도 한 명 이상의 친한 친구가 있을 때 부적응의 

위험은 낮아진다(You, 2005, 재인용).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봄

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고 자기중심

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Hardtop et al., 1993). 즉 타인

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감을 형성해 가고, 성공적인 

대인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며,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고, 받으면서 신체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여 사

회적 지지와 안정감을 얻기도 한다(Kostelink et al., 1998). 

이와 같이 또래관계가 학령기 과정 뿐 만 아니라 이후 미래

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선정 하였다. 사회적 지지란 어렵고 힘든 상

황에서 타인이 주는 실제적 정신적 지원을 말한다. 여러 연

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

적 지지는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Youn, 1993; Choi, 1999; Kim, 2000; 

Jung, 2002). 자녀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격려하며, 끈기 있게 

집중하며 일을 처리하는 경향을 가진 성취적인 부모의 아동

들은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의 능력을 과소평

가하고 새로운 일이나 경험에 대한 요구에 비협조적이고 비성

취적인 부모의 아동들은 부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한다(Jung, 

2002). 또한 비판적이고 거부적 성향이 높은 가정일수록 아

동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며 또래들로부터 

수용도가 낮다(Choi, 1999). 교사는 청소년에게 부모 다음으

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로서 그들은 교사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차 건강한 사회의 성인이 되는데 필요

한 지식과 기술, 신념, 가치, 태도 등을 형성하게 된다(Kim, 

2005). 교사에 대한 태도와 친구관계의 기능 및 만족감은 정

적 상관이 있으며(Kim, 2000),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긍정적이다(Youn, 1993). 그러나 또

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집단의 아동이 교사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Kim & Lee(2000)의 연구나, 가해 집단 아

동이 부모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고, 가해-피해 집단 아동이 

교사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Lee & Kwak(2000)의 연구

처럼 상반된 연구결과들도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사

회적 지지와 또래관계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

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간의 직접영향력

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또래관계의 개

인변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 즉 개인이 평소에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또래와의 조화로운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In, 2008), 또래지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보인

다는 Shu(2004)의 연구가 있다. 또한 Bae(2011)는 학교적 자

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자아존중감을 통해 또래관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혔고, Kim(2010)은 또래 괴롭힘 수준이 낮고 친구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고 하면서 또래

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예측방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직

접적 영향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Davis(1980, 

재인용)는 공감을 다차원적 복합개념으로 보고, 타인의 상태

에 대한 대리적 경험 없이도 타인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과 타인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자발적인 정서반

응인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 하였다. 인지적 공감은 일상생활

에서 나타나는 타인의 심리적 관점에 자발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인 관점취하기와 책, 영화, 연극 등의 상상적 상황에 등

장하는 가공적 행위가 감정에 자신을 전이 시키는 경향을 의

미하는 상상하기를 포함하며, 정서적 공감은 불행한 사람에 

대해 동정이나 관심을 갖는 공감적 관심과 다른 사람이 겪는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공포, 불안, 고통을 의미하는 

개인적 고통을 포함한다(Kim, 2012). 집단 괴롭힘의 가해 집

단이 일반집단이나 피해 집단에 비해 공감능력이 낮았으며

(Kim & Lee, 2000),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

는 학생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느끼

며 감정이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 Kwak, 2000). Lee(2005) 또한 공감은 또래간의 정보를 공

유하고 또래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예측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공감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

본 바탕이 되며(Redmond, 1989, 재인용), 아동이 타인의 입

장에서 감정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감은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에 중요한 변인이 됨으로(Kim, 2012) 본 연구에서

는 또래관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으로 공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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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그 관계를 확인 하고자 한다. 

다음은 원인변인들 간의 관계이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

으며(Sim, 2000; Kim, 2007; Lee, 2007; Lee, 2010), 부모와

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연구 되었다(Kim, 2010). 어머니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와 동료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Shu, 2004, 재인

용), Lee(2007)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의 정서적 적응

에 있어 사회적 지지 변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을 받음으

로써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환경적 영향

의 중요성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부모, 또래, 교사

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평가

한다고 지각하면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짐으로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

한 것이다(Mead, 1962, 재인용).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확인 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와 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Byeon(2002) and Lee(2008)는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공감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

히고 있다. 공감은 생후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증거도 있으

나(Hoffman, 1982), 공감 반응에서 안정된 개인차가 2세부

터 나타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Koestner, Franz, & Wein-

berger, 1990) 어릴 때의 가정환경이 공감발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12). 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일

수록 아동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Collins & Read, 1990), 모자간 애착이나 정서적 상호작용

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No, 2003). Kim(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의사소통, 신뢰, 소외를 하위요인으로 둔 애착정도가 아동의 

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공감이 환경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학령기 아동이 후천적으로 얻

는 사회적 지지가 공감에 직접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관계를 

확인 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Won(2004)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아동 개인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보다는 부모, 멘토, 교사 

등 타인의 공감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나(Kim, 2011; Oh, 2012), 공감훈련이나 공감교육 프로

그램이 아동의 공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Park, 2002; Kim, 2011)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자아존

중감은 대인관계의 태도에 영향을 주며(김인자, 1991),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한다(Reaso-

ner, 1982, 재인용). Kim(2008, 재인용)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모든 감정과 태도를 

자유로이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의 근성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성격의 어떤 면도 차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모든 감정과 태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범위가 넓

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타인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 잘 

공감할 것이라는 점을 함의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공감에 직접영향을 미칠 것인

지 그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과도한 성취지

향적인 사회 분위기에 따른 학업에 대한 부담과 경쟁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Kim, 

2010; Lee et al., 2010), 집단 따돌림, 또래 괴롭힘 등의 문제

가 늘어나면서 또래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래에게 

수용 받지 못한 경험은 이후의 비행, 범죄, 약물복용, 정신적

인 불균형과 정신 병리 등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고(Kim, 

2002), 빈약한 또래관계 경험은 외로움, 불안, 우울 등의 정

서적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Lee, 

1995).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또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Yu, 2005), 또래와 함

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Hartup, 1992).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관계, 

협동성, 사회적 대인관계 능력, 리더쉽, 인기도 등의 측면이 

점차 학령기 이후의 능력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

다(Ha, 2010). 이와 같은 결과들은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

에 관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인과관계를 통해 규명된 원인변인들을 통제, 조절

한다면 또래관계 또한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일반적인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은 두 변인간의 이론적인 관계의 정도와 성질을 나

타낼 수는 있지만 다른 제3의 변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이론

적 관계의 정도나 성질이 가려지고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정오류 관련 변인들의 존재

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관찰된 변인 간의 관계로

부터 제 3변인에 의해 가려지고 왜곡된 관계의 정도를 통제하

거나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문수백, 2009), 이와 같은 문제

들은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한 반복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공감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모델은 <Figure 1>과 같다. 

<연구문제1>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공감은 또래관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공감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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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연구문제3> 자아존중감은 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공감

을 원인변인으로 설정하여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간의 직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 경북

의 Y, J, U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여 아동 586명

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법(질문지법)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아동들에게 질문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배

부․회수 하였으며, 회수 된 자료 586부 중 부실 기재된 39부

를 제외하고 최종 54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학령기 아동 중 5, 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는 

발달특징상 인지발달로 인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져 자신과 환경에 대한 평가가 명료해지고 객관적인 

자아지각을 하여 자기의 정서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

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Montemayor & Eisen, 1977). 

2. 측정 도구 

1) 또래관계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주리(1994)

가 만든 또래환경 평가 척도 중에서 고학년 아동을 위한 척도

를 학령기 아동이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

자가 수정⋅보완 하여 사용 하였다. 총 17문항으로 하위요인

은‘내가 아플 때 친구들이 걱정 해 준다.’등의 정서적지지(9문

항),‘나는 친구와 함께 간식을 사먹기도 하고 문방구에도 같

이 간다.’등의 공동 활동(5문항),‘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같이 찾아 준다.’등의 교환적 협동(3문항)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각 영역의 또래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

식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그렇

지 않다’2점,‘잘 모르겠다’3점,‘그렇다’4점,‘항상 그렇다’5점

으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정서적

지지 .89 공동 활동 .77 교환적 협동 .80 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

이 만든 척도를 김승미(1998)가 아동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

도를 학령기 아동이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 하여 사용 하였다. 총 24문항으로 하위

요인은 정서적지지(7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5문항)이다. 본 도구는‘부모님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준다’, ‘선생님은 내가 어떠한 

일을 잘했을 때, 칭찬 해 준다.’, ‘친구들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를 이해 해 준다.’등의 문항으로 아동이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받는

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그렇지 

않다 2점, ‘잘 모르겠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으

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모지

지 .92 교사지지 .91 친구지지 .91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

(1967)와 McChale and Chaighead(1988)등의 연구를 참조

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를 학령기 아동이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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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posed Strutural Equation Model

자가 수정⋅보완 하여 사용 하였다. 총 22문항으로 하위요인

은‘친구들은 나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등의 사회

적 자아존중감(10문항),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만

하다.’등의 가정적 자아존중감(7문항), ‘나는 학교에서 내 능력

(예: 성격, 학업 등)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다.’등의 학교적 자

아존중감(5문항)이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

로 구성 되어 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잘 모르겠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으로 응답 하

도록 하였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사회적존중감 .82 가

정적존중감 .85 학교적존중감 .70으로 나타났다.

 

4) 공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IRI검사(Interpersonal Reaction Index)와 Bryant(1982)의 

정서 공감 척도(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

scents)를 박성희(1996)가 번안⋅보완한 공감 능력 검사지를 

학령기 아동이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자

가 수정⋅보완 하여 사용 하였다. 총 30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

다.’등의 인지적 공감(15문항),‘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있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등의 정서적 공감(15문

항)이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

으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그렇지 않다’2점,‘잘 모르겠다’3

점,‘그렇다’4점,‘항상 그렇다’5점으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문

항들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인지적 공감 .80 정서적 공감 .8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공감이 또래관계

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는 하위

척도인 부모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의 관찰점수를 지표변

수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을 지표변수로, 공감은 인지적 공감, 정서

적 공감을 지표변수로, 또래관계는 정서적지지, 공동 활동, 교

환적 협동을 지표변수로 하여 <Figure 2>와 같은 통계적 모

델을 설정하였다.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20.0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

정식모델하의 11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변인별 왜도와 첨도 모두에 있어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델

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델 부합도는 CMIN-χ2

값, NC, RMSEA, SRMR), TLR, CFI값을 통해 평가하였으

며 추정된 모델의 각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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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1.00

2 .58 1.00

3 .49 .49 1.00

4 .38 .36 .38 1.00

5 .39 .36 .36 .55 1.00

6 .36 .35 .34 .43 .40 1.00

7 .34 .34 .27 .28 .39 .22 1.00

8 .38 .33 .26 .22 .31 .25 .48 1.00

9 .43 .31 .48 .50 .38 .29 .46 .45 1.00

10 .38 .19 .30 .35 .33 .20 .42 .42 .53 1.00

11 .43 .21 .34 .35 .36 .30 .45 .42 .59 .56 1.00

Meen 101.61 91.62 90.98 36.31 27.83 15.51 34.85 68.56 31.25 18.42 11.19

SD 16.97 15.97 15.81 6.19 5.14 4.02 6.48 11.75 5.53 3.66 2.65

Skewness -0.70 -0.75 0.40 0.01 -0.01 -0.09 -0.40 -0.68 -1.10 -0.33 -0.69 

Kurtosis 1.63 0.68 -0.32 -0.13 0.31 0.87 0.30 0.37 1.78 0.12 1.51

n 566 566 566 566 566 566 566 566 566 566 566

(1. Parent support 2. Teacher support 3. Peer support 4. Interactive cooperation 5. Cooperative activity 6. Emotional support 

7. Cognitive empathy 8. Emotiona empathy 9. School self-esteem 10. Family self-esteem 11. Social self-esteem)

Table 1.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8)

LO90 HI90

Measurement Model 28 38 179.16 4.72 .91 .04 .94 .07 .09

Table 2. Model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

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아래 <Table 

1>과 같다.

2.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평가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

합도를 추정하였다. 부합도 추정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연구의 부

합도 분석결과 보고는 최소한 1)연구모델의 χ2값, 2)Steiger-

Lind의 90% 신뢰구간 RMSEA, 3)Bentler CFI, Tucker와 

Lewis(1973)의 NNFI, 그리고 4)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문수백, 2009).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

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 = .06 ~.08 을 비롯

한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잠재변인과 지

표 변수들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 부하량이 모두 .50이

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변

수들 간의 상호상관 정도를 검토한 결과 .58∼.84범위의 상

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

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변수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이론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이론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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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asurement Model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8)

LO90 HI90

SR Model 28 38 179.16 4.42 .91 .04 .94 .07 .09

Table 3. Model Fit Indices for Structural Regression Model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통계적 분석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지

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

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

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통해 구조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연구모델의 부

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 (.06 ~ .08)를 비롯한 모든 부합

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분석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한 결

과, 다른 변인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지지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연구모

델에서 수정된 간명모델이 위계적 모델(Hierarchicl Model)

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초기연구모델에서 사회적지지 → 

또래관계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여도 초기모델과 수정모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카이자

승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χ2
D 〓 .01, p 〓 

.94로서 부합도에 있어서 수정모델과 초기연구모델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

모델이 초기연구모델과 비교하여 부합도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경로 1

개를 제거한, 보다 간명한 모델이므로 수정모델 <Figure 4>

를 최종분석모델로 선택한 다음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

였다. 



Parameter Unstandardized SE C.R p Standardized

Structural Model

Social Support → Self-esteem 0.25 0.02 11.83 * 0.71 

Social Support → Empathy 0.28 0.06 4.77 * 0.47 

Self-esteem → Empathy 0.42 0.17 2.56 .010 0.25 

Empathy → Peer-relationship 0.36 0.05 7.35 * 0.67 

Self-esteem → Peer-relationship 0.27 0.07 3.63 * 0.29 

Social Support → Peer-relationship 0.01 0.03 0.08 .939 0.01 

Measurement Model

Self-esteem → Social Self-esteem 1.00 0.76 

Self-esteem → Fmily Self-esteem 0.79 0.06 14.10 * 0.72 

Self-esteem → School Self-esteem 0.50 0.04 11.76 * 0.58 

Empathy → Emotional Empathy 1.00 0.68 

Empathy → Cognitive Empathy 0.57 0.05 12.57 * 0.70 

Peer-relationship → Emotional Support 1.00 0.79 

Peer-relationship → Cooperative Activity 0.59 0.04 15.56 * 0.70 

Peer-relationship → Interactive Cooperation 0.45 0.03 16.81 * 0.75 

Social Support → Peer Support 1.00 0.66 

Social Support → Teacher Support 1.10 0.08 13.44 * 0.72 

Social Support → Parent support 1.27 0.09 13.77 * 0.79

*p < .05

Table 4.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Structural Model and Measurement Model in Peer-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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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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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8)

LO90 HI90

Modified Model 27 39 179.17 4.59 .91 .04 .94 .07 .09

Original Model 28 38 179.16 4.72 .91 .04 .94 .07 .09

Table 5. Model Fit Indices for Modified Model

Parameter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ocial Support → Self-esteem .71 * .71 * -

Social Support → Empathy .65 * .47 * .17 *

Social Support → Peer-relationship .64 * - .64 *

Self-esteem → Empathy .25 * .25 * -

Self-esteem → Peer-relationship .46 * .29 * .17 *

Empathy → Peer-relationship .67 * .67 * -

*p < .05

Table 6. Effects Decomposition for a SR Model of Peer-Relationship

4.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도법

을 통해 부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초기연구모델과 비슷하였으나 절대 부합지수

인 Chi-Square(CMIN)값만 0.01만큼 낮아졌다. 따라서 수정

된 연구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모델인 최종분석모델의 모수치

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자

아존중감 및 공감에 통계적으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아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자아존중감은 공감 

및 또래관계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감도 

또래관계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적 결과

로 나타난 간접효과를 보면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통

해 또래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감을 통해서도 또

래관계에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

지가 자아존중감과 공감이라는 두 변인을 모두 매개하여 또

래관계에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 중 아

동의 또래관계에 상대적 영향력(Total Effects)이 가장 큰 변

인은 공감이었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결과변인으로 하고, 

원인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공감을 선정하여 변

인들 간의 직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는 사회적 지지로부터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고, 

자아존중감과 공감으로부터는 직접영향을 받았다. 공감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으로 부터 직접영향을 받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로부터 직접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정한 

연구가설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공감이 학

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문

제를 설정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또래관계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긍정적이다라는 Youn(1993)의 연구

와 반대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집단의 아동이 

교사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며(Kim & Lee, 2000) 가해 집단 

아동이 부모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고, 가해-피해 집단 아동이 

교사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밝힌 Lee and Kwak(2000)

의 상반된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사회적 지지

가 또래관계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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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Kim and Lee(2000)의 연구과 Lee and Kwak(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에 문제

가 있는 가해 집단이 오히려 친구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교

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아동이 오히려 또래관계에서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교사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Kim & Lee, 

2000).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또래관계에 직접영향

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부수적으로 얻게 되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또 다

른 매개변인을 밝혀 낼 필요가 있다. 문수백(2009)은 변인과 

변인간의 관계에서 상관이 생기는 원인은 변인과 변인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제3의 요인 때문이라 하였다. 따

라서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간의 유의미한 상관의 원인은 

사회적지지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 때문이 아니라 

간접효과 때문이거나 제 3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 사료

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간에 상관이 있으며, 자아 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Bae(2001)와 In(2008)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같이 

하며, Shu(2004)의 연구 중 논의에서 밝힌 또래관계에서 수

용도가 낮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

도록 돕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분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

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자신감과 지도력이 결여되

어 있는데(Rosenberg, 1965, 재인용), 본 연구 결과에서 자

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직접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어냄

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아동의 또래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공감은 또

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

적, 정서적 공감이 낮을수록 또래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가해 행동을 하고 가해에 참여하며(Kang, 2007), 인지적, 정

서적 공감이 또래 수용도에 직접효과를 준다(Lee, 2005)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아동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June(2009)의 연구결과와도 그 맥

을 같이 한다. 이는 아동의 공감능력은 또래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Redmond, 1989, 재인용), 아동이 타

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경험 할수록 친구를 사귀고,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활발하게 놀이에 참여하

고, 놀이를 주도하며,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June, 

2009).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 개선을 위해 아동의 공감능

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아동의 원만한 또래관계

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위해 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의 감정을 느끼고, 상상해보거나,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교

감하고 동정을 느껴보는 것 등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

일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공감에 

직접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경험적 자

료를 통해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예측 방향이 

상반되고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사회적 지지가 자아 

존중감에 직접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 교사 또

래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높은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Sim, 2000; Kim, 2007; Lee, 2010)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친구, 가족,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Lee(2007)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Kim(2010) 또한 부모와의 관계

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

으며,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

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생활, 기타 사회 환경

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얻어지는 인정과 신뢰, 소속감 등의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는 Pher-

ham and Swann(1989)의 연구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

아 존중감에 직접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자

아존중감을 높이는 방법 중 가정과 학교 안에서 받는 가족과 

교사와 친구들의 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칭찬, 수용, 격려 증의 지지가 필요하며, 학교에서 자

아 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을 지도 할 때 교사 역시 아동을 지

지하고 학급친구들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을 대할 때 

지지 해 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 실천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는 공감에도 직접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공감이 상

관이 있음을 밝힌 Byeon(2002)과 Lee(2008)의 연구결과와 

부모의 수용도가 높으면 청소년의 공감점수도 높다는 Kim

(199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지지가 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동이 부모, 교사 또래로부터 

든든한 지지를 받을 때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

는 공감적 역량이 커짐을 함의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부모, 교사, 

또래의 적극적 지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공감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계

적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공감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

중감과 공감능력이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힌 Won(2004)의 

연구결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

면 공감능력 또한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이 자신을 

능력 있고 의미 있으며, 가치 있다고 생각 할수록 타인의 감

정과 정서를 교감하고, 느끼는 능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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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시사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부모, 멘토, 교사등 타

인의 공감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

나(Kim, 2011: Oh, 2012), 공감훈련이나 공감교육 프로그램

이 아동의 공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Park, 

2002; Kim, 2011)들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

는데, 본 연구를 통해 타인의 공감이 아닌 아동 개인의 공감과 

자아존중감 또한 정적상관이 있으며, 나아가 자아존중감이 

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통계적 검증 과정 중에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

중감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에 간접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

과를 부수적으로 얻게 되었다.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많은 부

정적 태도를 받고 자란 아동은 그들 또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며 교사나 다른 타인을 대할 때도 그들 역시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어 타인들의 행동을 자

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며(Gergen, 1971, 

재인용), 이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공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인기

도와 사회성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여 부모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효과가 없으며 그 원인을 사회적 

능력에 대하여 공감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공감이 부모의 애

착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완전 매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Kim(2012)의 연구와, 아동의 공감은 부모의 애착 안정성

의 결정적 요소로 간주되는 부모의 온정성 및 반응성과 같은 

긍정적 표현성과 사회적 능력 사이를 매개한다고 밝힌 연구

(Zhou et al., 2003), 또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상호 친밀한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회적 능력 간의 

공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Kim(2005)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

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처한 사회적 환경의 긍정적

인 지지가 아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높이며, 그러한 공감능력이 아동의 또래관

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해 기술, 예측, 설

명하고,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또래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

과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내적으로는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

중감과 공감은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 사이를 매개하여 궁

극적으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이 됨을 부수적

으로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5, 6학년 아

동 외의 다른 연령에는 일반화 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모든 

잠재변인들은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아동

의 자기보고식 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한 연구에는 본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의 모델만으로 

아동의 또래관계 전체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

며, 본 연구의 결과가 학령기 아동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또

래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실적 방안 수립에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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